
존경하는 대한생리학회원님께,

안녕하십니까?
대한생리학회 이사장 안덕선입니다.

   코로나로 엄혹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학회의 제반 행사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
록 많은 격려와 애정을 보여주신 우리 생리학회 회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
니다. 제가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코로나란 미증유의 사태로 우리 모
두의 일상이 어긋난 시기였지만, 이런 상황에서도 학회가 그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
힘을 보태주신 여러 회원님과 실무를 담당해주신 실행이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
니다. 
   거의 대부분의 학회 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사장에 취임하면
서 약속드렸던 회원 간의 유대 강화와 젊은 회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학회 운영에 참여하
는 기틀을 만들겠다는 다짐이 제대로 이루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. 다만, 회원들
이 주인의식을 갖고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 프로그램 기회 단계부터 회원들
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술대회의 외연을 넓히고자 한 시도나, 의과대학 학생 교육에 사용할 실
습프로그램 개발과 교과서 번역 사업 등을 통해 회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 노력들은 
기억에 남습니다. 이사장으로서 좀 더 학회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, 
개인적인 역량의 한계로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회원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
할 수 없으며,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차기 회장님께 그 짐을 넘기고자 합니다.

   다가올 새해엔 작금의 코로나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리라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처럼, 학
회의 앞날에도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.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힘찬 2022년
을 맞이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. 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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